
오병이어와 하늘의 참 떡<요한복음6:14-35>
 *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는 감동은 요한복음은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 6장은 성경 중에도 매우 귀중한 성경으로 사순절, 고난주간까지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예배시마다 집중하고 들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과 도전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주님의 마음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셔서 살과 피를 먹어서 
구원 받는 복음의 원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기에 어디서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자들과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만을 보고 임금을 삼으려고 
하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고 제자들은 보내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셔서 기도하십니
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시험에 들고 배반감을 느껴 팔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2)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어두운 밤에 풍랑이 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운 밤 풍랑 속에서 떠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놀라자 두려워말라 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걸으시는 위
험은 간증이 되지만 임금 삼으려는 결과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칭찬 받은 베드로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 하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인 것에는 인정사정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보다 앞서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예수
님은 어둠 속에서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은 유령
이라 하며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말라 안심을 시키십니다. 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바다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놀라 물에 빠지자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며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십니다(마태복음14:28-31)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영적인 상황이 펼쳐집
니다. 한 걸음도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오병이어 자체가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
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을 가르쳤는데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하자 풍랑을 겪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오병이어속에 있는 의미를 깨닫
게 하시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하고 흘린 피를 먹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3) 주님 자신이 하늘 에서온 참 떡 이라하시는 예수님
 이튿날 사람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밤새 있었던 일은 모른 채 소문만 듣고 예
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니다 가버나움에서 발견하고 놀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일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을 만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메시아
관으로 나를 따라 왔으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되 욕심을 채
우려고 기적과 표적을 구하려고 따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르게 알고 따르고 믿음과 신앙으
로 좋아하십시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즉 메시아를 육신의 떡을 
먹이고 정치적 해방을 시키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따르지 말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 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바르게 알기를 말씀 



하십니다 그러기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
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예
수는 하나이시기에 예수님이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흐르는 것입니다.(요한복음14:10-11) 하
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 됨과 연합으로 주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이기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
면 포도나무 줄기로 올라 온 물과 영양분으로 가지에 포도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요한복음
15:1-5) 즉 우리는 내가 하려 하지 말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그냥 붙어만 있으면서 내 자아
와 죄악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를 통해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도구
가 되어 드리면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예배. 기도, 전도, 봉사, 헌신 등)은 내
가 애써서 하려고 하면 힘도 들지만 이루어져도 열매가 아니라 자아실현입니다. 다시 말씀 드
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며 내가 예수 안에 거함을 방해 하는 죄악과 
불순물을 버리고 온전히 거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
다. 또한 모세가 만나를 내려오게 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만나가 떨어지
게 한다고 가르친 서기관과 랍비들의 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온 생
명의 참 떡이기에 내 피와 살을 먹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하자 알아듣지 못하
고 오히려 비난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핵심이요 풍랑은 오병이어 속의 오병이어
입니다. 지금 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 오신 
생명의 참 떡 이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돕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겸손한 바른 믿음
으로 신앙생활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